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8월 24일(월) 강원도 강릉 소재 

고랭지 배추밭(안반데기*)과 평창군 대관령 원예 농협을 방문하여 폭염에 

따른 배추 생육 현황을 점검하고, 고랭지 배추 관련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해발 1,000~1,200m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 재배 핵심산지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악화된 

기상 여건 속에서 여름철부터 추석 성수기까지 출하될 고랭지 배추의 작황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배추 재배단지를 둘러보며 생육 상태와 병해충 

방제 현황을 비롯하여 여름철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고랭지 배추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에서 발생

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관령 원예 농협에서 운영 

중인 출하 조절 시설 등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지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석 성수기 배추 공급 및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t798@korea.kr)

보도시점 2026. 8. 24.(월) 14:00 배포 2026. 8. 24.(월) 11:00

보도자료

민생안정지원단, 여름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현장 점검

- 폭염·폭우에 따른 고랭지 배추 생육상황 점검 위해 핵심 생산지 방문
- 고랭지 배추 생산·유통·가공 업계 애로사항 청취


